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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juvenil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arentification and to discover if the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shame and guilt

proneness on the parentification of juveniles according to gender were observed under the control of

negative family environment variables. With this purpose in mind, the researcher measured negative

family environments, and the shame proneness, guilt proneness, and parentification of 225 male and 243

female students in middle schools in Seoul.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levels

of parentification according to gender male juveniles showed higher levels of parentification than female

juveniles. In addition, after negative family environment variables were under control, both shame

proneness and guilt proneness effected the parentification. Furthermore, while the effect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gender, guilt pronenes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parentification for males and shame

pronenes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arentification for females. In conclusion, it was suggested that

female's parentification as effected by shame proneness nees to be be noted although male juveniles

showed higher levels of the parentification.

Key Words：부정적 가정환경(negative family environment), 수치심(shame proneness), 죄책감(guilt

proneness), 부모화(par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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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부모화(parentification)란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나이의 자녀가 오히려 정서적으로 혹

은 물리적으로 부모의 역할을 떠맡는 것을 말한

다(Boszormeny-Nagy & Spark, 1973; Jurkovic,

1997).

부모에 대한 자녀의 배려는 일종의 덕목으로

간주되어 사회적으로 권장되어 왔기 때문에(박

병호, 1995) 이것이 문제로 제기되고 연구 대상

이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Jurkovic,

1997). 부모화가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자녀가

부모 역할을 대신해서 가정에 보살핌을 제공하

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자녀의 정상적인 발달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지기 시작하면서부

터이다(Bowlby, 1973; Davies, 2002). 즉, 부모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익숙한 부모화된 자녀

들은 부모로부터 제대로 분화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자아정체감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Fullinwider-Bush & Jacobvitz, 1993)이 부각

되면서 부모화에 관심이 모아지게 되었다. 특히

부모-자녀 관계가 중요시되고 어려서부터 부모

를 섬기고 봉양하는 것을 덕목으로 삼아온 동양

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부모화가 어떠한

성격을 띠는지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부모화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가정환경 변인에 관련해서 이루어져왔다. 즉, 부

모가 만성적인 질병이나 중독(Kelley et al.,

2007; Tompkins, 2007), 심리적 문제(Jurkovic,

Kuperninc, & Casey, 2000) 등을 안고 있거나, 이

혼(Jurkovic, Thirkeild, & Morrell, 2001)이나 이

민(Walsh, Shulman, Bar-On, & Tsur, 2006), 전쟁

이나 재난(Leavitt & Fox, 1993) 등으로 인해 본

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내지 못하는 상황이 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부모역할의

포기나 방임, 그리고 이로 인하여 조성되는 가정

환경적 결핍이 부모화를 유발하는 핵심적인 요

인으로 간주되어 왔다. 즉, 여러 측면에서 부모

가 제역할을 못하는 역기능적 가정환경에서 성

장한 자녀는 그 상황을 통제하기 위하여 오히려

부모에게 과도하게 충성하거나(Crittenden &

DiLalla, 1988; Kempe et al., 1962) 화난 부모를

달래는 행동을 보이는데(Hennessy, Rabideau,

Cicchetti, & Cummings, 1994; Main & Hesse,

1990),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모화 경향이 발달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부모화에 관련해서 환경적 요인이 주

로 고려되지만, 이러한 환경적 요인이 부모화를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결핍 상황에서 성장

한다고 해서 모든 자녀가 부모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조은영․정태연, 2004).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환경의 영향력이 제거되거

나 감소된 후에도, 또는 성장하여 그러한 영향력

에서 벗어난 후에도 계속 부모화 경향을 보이는

것은 그것이 심리적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

문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손혜미, 2008; 홍정

희, 2008). 즉, 부모화를 지속시키는 자녀의 개인

내적변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내

적인 변인을 배제한 채 환경적인 영향 등 외부요

인만 다룬다면 부모화의 발달이나 진행에 관련

한 정확한 경로를 파악할 수 없을 것이고, 부모

화에 대한 이해는 제한된 수준에서 맴돌게 될 것

이다. 따라서 환경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부모화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함으로

써 부모화를 유발하고 유지시키는 개인내적 요

인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그 개인내적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수

치심이다(김은영, 2009; 신주연, 2003; 이정숙․

김은경, 2007; Wells & Jones, 2000). 수치심, 죄

책감 등은 도덕적 자기평가 및 판단에 관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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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로서, 그중에서도 특히 수치심은 개인의 정

신건강과 적응에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남기숙, 2002). 연구에 의하면, 성장과정에

서 적절한 반영을 얻지 못할 때 아동은 자신이

결핍된 존재라는 느낌을 받아서 수치심을 발달

시키게 된다(Andrews, 1995; Gilbert & McGuire,

1998). 그리고 이러한 수치심이라는 고통스러운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부모를 강

박적으로 돌보는 등의 과도한 역할수행을 하게

된다(Cleary, 1992; Glickauf-Hughes & Wells,

1997). 이렇게 볼 때 부모화는 과도한 수치심으

로부터 자기를 방어하여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

기 위한 대응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다. Jurkovic

(1997)도 높은 수준의 수치심이 부모화와 관련

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 학대적인 양육환경에서

자란 자녀가 부모화된 경향을 보이는 과정에서

수치심이 매개적인 역할을 한다는 연구가 이루

어지기도 하였다(이정숙․김은경, 2007).

이제까지 부모화에 관련된 심리적 변인에 대

한 연구는 이처럼 주로 수치심에 집중되어 있었

다. 그런데 Jurkovic(1997)에 의하면 죄책감 역시

부모화와 관련이 있다. 즉, 부모의 권위가 남용

되어 복종이 강요될 때 아동은 이에 저항하게 되

며, 이렇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죄책감이 유발된

다는 것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반발하거나 저항

할 때, 그것이 비록 과도하게 가해지는 권위에

대한 저항이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그런 행동

이 중요한 타인인 부모의 기대에 반하는 것이었

다고 느끼게 되고, 이것은 곧 후회와 양심의 가

책 등 죄책감을 유발한다. 이런 죄책감이 발생하

면 그것이 주는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아동은 자

신의 저항을 보상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것

이 부모의 권위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거나 부모

를 과도하게 돌보는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부모의 과도한 권위나 억압이 내

적인 저항과 반발, 그리고 이로 인한 죄책감을

유발할수록 자녀는 더욱더 부모화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과정은 아동의 자발성

과 내적 능력을 해치기 때문에, 죄책감에 의해

발생하는 부모화는 부정적인 양상을 띤다고

Jurkovic(1997)은 말한다.

이제까지 수치심과 죄책감은 많은 유사점과

일정 정도의 차이점을 갖는 자의식정서로서 종

종 비교 연구되어 왔다(김은경, 2009; 이영호․

심종은, 2000; 전철은․현명호, 2003; Andrews,

Qian, & Valentine, 2002; Dearing, Stuewig, &

Tangney, 2005; Stuewig & McCloskey, 2005). 그

런데 수치심과 부모화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진

행되고 있는 데 반해, 죄책감이 부모화와 어떤

관련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수치심과 죄책감은 도덕적 과실과 오류에 직

면해서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을 평가, 수

정하는 정서(유경․민경환, 2002)로서 엄격한

구분이 어려워서 동일하게 취급되기도 하지만

(Damon, 1988; Eisenberg, 1986; Harris, 1989),

한편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서경험이 다르고

(Lewis, 1971) 그 영향도 여러 면에서 다르게 나

타난다(Andrews et al., 2002; Stuewig et al.,

2005). 가령 Lewis(1971, 1987)에 의하면 수치심

을 느낄 때는 자기 ‘존재’나 그 가치가 부정되므

로 주로 회피와 위축 반응이 나타나서 그 상황으

로부터 도망가거나 자기 내면으로 숨고자 한다.

또는 반대로 잘못을 타인에게 투사하여 격렬한

분노감을 품을 수도 있다. 반면에 죄책감을 느낄

때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평가가 일어나므로

존재 자체가 부정될 때보다는 그 고통이 좀더 견

딜만한 것이 된다. 따라서 무조건 회피하거나 투

사하기보다는 잘못을 고백하거나 보상, 또는 복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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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수치심과 죄책감이 정서경험이나 반응

에서 차이를 보이는 만큼, 각각은 부모화에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죄책감이 수치심

에 비해 보다 적응적이고 덜 해로운 정서라는 연

구(전철은․현명호, 2003; Dearing et al., 2005;

Stuewig & McCloskey, 2005)를 감안하면, 죄책

감이 부모화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수 있다. 한

편 Bowlby(1980)는 질병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

요해 보이는 부모를 돌보지 않았을 때 느끼게 되

는 강한 죄의식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녀가 부모

역할을 수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결핍된 환경에

서 성장하여 돌봄을 받지 못한 자녀가 오히려 부

모를 강박적으로 돌보는 것(이정숙․김은경,

2007)이 이처럼 죄책감과 이에 대한 보상이나

복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면, 죄책감은 수치

심 못지않게 부모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처

럼 일정 정도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보이는 대표

적인 자의식정서인 수치심과 죄책감이 부모화에

어떤 영향력을 갖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져볼 수

있다. 즉, 수치심이나 죄책감 각각이 부모화와

관련된 요인인지, 그리고 환경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그러한 각각의 개인내적 변인들이 부모

화에 계속 영향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것이다.

수치심, 죄책감이 부모화에 대해 갖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고려해야 할 또다른 중요한 것이 성

별이다. 전체적인 부모화 정도에 있어서, 그리고

부모화의 하위요인인 물리적 부모화, 정서적 부

모화, 불공정성 등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된 바 있다(김신희,

2008; 마수영, 2009; 문비, 2006). 한편 부모화에

있어 전반적인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

(손혜미, 2008)도 제시되는 등 성별 차이에 관련

하여 결과가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부모-자녀 관계와 그 영향에 있어서 남

녀 차이가 나타난다는 연구들(권재환․이은희,

2006; 박영신․김이철, 2000)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성별에 따라 부모화의 정도에서 차

이가 나타날 소지가 크다. 또한 남녀가 수치심과

죄책감에 대한 취약성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연

구결과(Bybee, 1998; Walter & Burnaford, 2006)

들을 감안한다면, 부모화에 대한 영향에서도 성

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피학대 경험 후의 정서반응에서 남자 청

소년은 반성하는 반응이 가장 많았던 반면, 여자

청소년은 복수를 원하거나 가출을 원하는 반응이

가장 많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양심영, 2000).

이처럼 동일하게 학대를 받은 경험에 대해서도

남녀 청소년이 다른 반응을 보인다면, 학대 등

부정적인 가정환경에 영향을 받은 부모화 경향

에 있어서도 남녀가 차이를 드러낼 가능성이 있

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가정환경 변인을 통제

한 후 수치심, 죄책감이 부모화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을

세워볼 수 있을 것이다.

중학생 시기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기 시작

하는 중요한 때이다(Erikson, 1950). 초기 청소년

기인 이 시기에 자신의 정상발달과정에서 나타

나는 자연스러운 욕구를 억제해가면서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결국 주요 발달과제인

자아정체감 형성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Fullinwider-Bush & Jacobvitz, 1993). 따라서 발

달과정상 초기 청소년기에 접어든 중학생의 부

모화 경향을 이해하는 것은 특히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이제까지 부모화에 대한 연구가 학대 등

환경변인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모화가

과연 어떤 내적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인지

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또한 부모

와의 관계 양상이 일반적으로 자녀의 성별에 따



가정환경과 수치심, 죄책감이 남녀 청소년의 부모화에 미치는 영향 5

- 81 -

라 차이를 보이는데도 부모화를 설명하는 성별

변인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환경변인을 통제한 후 수치심,

죄책감이 부모화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남

녀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

다. 이를 통하여 남녀 청소년의 부모화 경향에

각각 어떤 변인이 영향력을 갖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부모화가 수치심에 의해 설명되는 행동인지, 죄

책감에 의해 보다 잘 설명되는 행동인지, 혹은

양자 모두가 부모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가능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부모화

경향을 보이는 남녀 청소년에 대한 보다 정밀하

고 차별화된 접근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

과 같다.

<연구문제 1> 성별에 따라 부모화에 차이가 나타

나는가?

<연구문제 2> 가정환경의 영향을 통제한 후 수치

심, 죄책감이 부모화에 영향을 미

치는가?

<연구문제 3> 가정환경의 영향을 통제한 후 수치

심, 죄책감이 부모화에 영향을 미

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가?

Ⅱ.연구방법

1.연구대상

서울 시내 4개 중학교 1, 2, 3학년에 재학중인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전체

응답자는 512명이었으나, 이중 한 문항이라도

답하지 않았거나 무작위로 응답하여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468부

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이들의 연령은 14세

이하가 218명(46.6%), 15세 226명(48.3%), 16세

이상이 24명(5.1%)으로 14, 15세가 가장 많이 조

사되었으며, 평균연령은 14.44세(SD = .82)였다.

남자는 225명(48.1%), 여자는 243명(51.9%)으로

여자가 약간 더 많았다. 출생순위는 첫째가 196

명(41.9%), 가운데가 62명(13.2%), 막내가 177명

(37.8%)으로 형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고, 외동은

33명(7.1%)이었다. 부모의 학력 관련해서, 아버

지의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이 189명(40.4%)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졸업이 186명(39.7%)으로,

고졸이나 대졸이 전체의 80% 정도를 차지했다.

그외 중학교 졸업 이하 29명(6.2%), 전문대 졸업

17명(3.6%) 대학원 졸업이 47명(10.0%)으로 나

타났다. 어머니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254명

(54.3%)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졸업이 161명

(34.4%)으로, 고졸이나 대졸이 전체의 90% 가까

운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 중학교 졸업 이하 27

명(5.8%), 전문대 졸업이 12명(2.6%), 대학원 졸

업이 14명(3.0%)으로 나타났다.

2.측정도구

1)부정적 가정환경

부정적 가정환경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현수

(1997)의 학대 및 방임경험 측정도구를 사용하

였다. 이는 총 21문항으로 방임, 신체적 학대, 정

서적 학대의 세 개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방임은 기본적인 보살핌의 소홀에 관련한 7문항,

신체적 학대는 가볍거나 상해의 위험이 있는 구

타에 이르기까지 신체적 처벌 행위에 관련한 7

문항, 정서적 학대는 무시, 모욕, 차별, 편애 등

심리적인 손상을 주는 행위에 관련한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자는 각각의 경험에 대하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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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없었다’, ‘일 년에 한두 번’, ‘3, 4개월에 한두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번 이상’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

경험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값은 방

임이 .697, 신체적 학대가 .876, 정서적 학대가

.874, 그리고 전체 부정적 가정환경 척도의 신뢰

도는 .899로 나타났다.

2)수치심, 죄책감

수치심, 죄책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Harder와

Lewis(1987)가 개발한 PFQ-2(Personal Feelings

Questionnaire-2)를 우리말로 번안한 심종온(1999)

의 자의식정서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수

치심, 죄책감 등 자의식에 관련된 정동적 기술어

를 제시하고 그런 느낌을 경험하는 정도를 5점

척도상에서 평정하도록 한 것이다. 그 중 수치심

문항은 당황스러운 느낌, 웃음거리가 된 것 같은

기분 등 수치감을 느끼는 정도를 반영하는 10개

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죄책감 문항은 후회스러

움, 양심의 가책을 느낌 등 죄책감을 느끼는 정

도를 반영하는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각

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정도의 수치심, 죄책감

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값은 수

치심은 .869이었고, 죄책감은 .723이었다. 전체

자의식정서척도의 신뢰도는 .898로 나타났다.

3)부모화

부모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Jurkovic, Kuperninc

과 Casey(2000)가 개발한 FRS-Y(Filial Responsi-

bility Scale-Youth)를 우리말로 번안하여 사용하

였다. FRS-Y는 도구적 돌봄, 정서적 돌봄, 공정

성 등의 세 개 하위척도로 구분된 총 34문항의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된다. 정서적 돌봄은 ‘부

모님들은 서로 싸울 때 내가 끼어서 편들어주기

를 바라신다’ 등 부모를 정서적으로 보살피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공정성은 ‘우리 가정에서 나는 대체로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줘야하는 것 같다’처

럼 형평성이 무너졌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일

방적으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대한 내용

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적 돌봄은 집안일을 도

맡아 하거나 가족을 돌보는 데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주로 반영되며,

부정적 가정환경의 구성요인인 방임과 관련성

이 높아서 이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또한 공정

성 관련 내용은 부모화의 맥락에 맞추어 불공정

성으로 역코딩하여 점수화하였기 때문에, 결국

점수가 높을수록 더 높은 수준의 부모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

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값은 정서적

돌봄이 .606, 불공정성이 .725였으며, 전체 부모

화의 신뢰도는 .699로 나타났다.

3.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를 위한 설문은 서울 소재 3개 중학교

에서 담당교사에 의해 수업시간 중에 실시되었

다. 사전에 연구자가 해당교사에게 설문의 목적

과 방법을 설명하였고, 교사가 이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전체 설문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 정도였다.

4.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방법을 살펴보면, 먼

저 각 척도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였으며,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간 상관관계를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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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가정환경 수치심 죄책감

부모화
전체

(남자/여자)

.539**

(.546**/.540**)

.438**

(.416**/.464**)

.391**

(.427**/.356**)

**p < .01.

<표 1> 부모화와 각 변인간 상관관계

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성별에 따른

부모화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

였다. 또 부정적 가정환경의 영향을 통제한 후 수

치심, 죄책감이 부모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하였고, 그 영향이 성

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

기 위하여 남녀를 구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 < .05, p < .01,

p < .001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

Win 14.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Ⅲ.결과분석

1.부모화와 변인간 상관관계 및 성별에 따른

평균 차이

표 1은 부모화와 각 변인 간의 상관을 검증한

것이다. 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부모화는

가정환경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서(r = .539,

p < .01), 안전과 의식주 등 기본적인 보살핌이

결핍되거나, 양육환경에서 구타와 폭력을 당하

거나 언어적, 정서적으로 무시와 모욕을 당하는

것은 부모화 경향을 더 많이 보이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화는 수치심,

죄책감과 정적 상관을 보여서(r = .391～.438,

p < .01), 자신의 존재나 행동에 대해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부모화 경향과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성별에 따른 변인들의 평균차이

변인

남자 청소년

(n = 225)

여자 청소년

(n = 243) t

M(SD) M(SD)

부모화

부정적 가정환경

수치심

죄책감

39.40(6.65)

33.35(9.51)

22.34(7.83)

14.37(4.91)

37.90( 6.70)

33.05(11.28)

22.29( 7.75)

13.89( 5.23)

2.433*

.309

.075

1.033

*p < .05.

표 2는 성별에 따른 각 변인의 평균 차이를 검

증한 것이다. 결과를 보면 부모화 수준에서 남자

청소년의 경우는 39.40점,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37.90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서

(t = 2.433, p < .05), 여자보다 남자가 더 높은

수준의 부모화 경향을 나타냈다.

2.가정환경의영향을통제한후부모화에대한

수치심, 죄책감의 영향

부정적 가정환경의 영향을 통제한 후 수치심

과 죄책감이 청소년의 부모화 경향에 미치는 영

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결과는 표 3과 같다. 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공선성 진단(VIF)을 실시한 결과, 공차한

계(Tolerance limits)가 모두 .01보다 크고 VIF 값

이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희

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보면 가정환경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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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B β R2 △R2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가정환경 .382 .321 .546*** .540*** .298*** .292*** .298*** .292***

수치심

죄책감

-.048

.432

.242

.002

-.056

.319***

.279***

.002
.368*** .355*** .069*** .063***

***p < .001.

<표 4> 남녀 청소년의 부모화에 대한 수치심, 죄책감의 중다회귀분석(남/녀)

독립변인 B β R2
△R2

부정적 가정환경 .346 .539*** .291*** .291***

수치심

죄책감

.118

.184

.137*

.139*
.347*** .057***

<표 3> 부모화에대한수치심, 죄책감의중다회귀분석

*p < .05. ***p < .001.

에서 죄책감(β = .139, p < .05)과 수치심(β =

.137, p < .05)이 부모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죄책감이나 수치감을 더

많이 느낄수록 부모화되는 정도도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부모화에영향을미치는변인의성별에따른

차이

부정적 가정환경의 영향을 통제한 후 수치심

과 죄책감이 청소년의 부모화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파악

하기 위하여, 남녀를 구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4와 같다. 회귀분석에 앞

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진단하

기 위해 공선성 진단(VIF)을 실시한 결과, 공차

한계(Tolerance limits)가 모두 .01보다 크고 VIF

값이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보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 죄책감(β =

.319, p < .001)이 부모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는 죄책감을 많이 느낄

수록 부모 역할을 떠맡아 부모를 보호하고 정서

적으로 보살피는 경향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었

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 수치심(β = .279, p <

.001)이 부모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

났다. 즉, 여자는 수치심을 많이 느낄수록 부모

역할을 떠맡아 부모를 보호하고 정서적으로 보

살피는 경향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Ⅳ.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성별에 따라 부모화에 차이가 나타

나는지, 부정적 가정환경의 영향을 통제한 후 수

치심, 죄책감 중 어떤 요인이 부모화를 설명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수치심

과 죄책감이 부모화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보면 첫째, 성별에 따라 부모화

정도에서 차이를 보여서, 남자 청소년이 여자의

경우보다 더 높은 수준의 부모화 경향을 나타냈

다. 일반적으로 아들보다는 딸이 부모를 더 많이

보살피고 돌보는 역할을 한다고 가정하기 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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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 연구결과를 통해서 보면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의 경우 아들이 더욱 부모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아들에게 부모와 가족에 대

한 더 많은 책임감과 의무감을 부여하는 우리나

라의 전통적인 양육방식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화는 단순한 부모에 대한 돌봄과 보

살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발달과정을 저해

할 만큼 과도하게 부모역할을 떠맡아야 하는 부

담감을 반영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춘기에

이른 아들들이 딸에 비해 일견 가정에 무관심한

듯 보이는 그 이면에서 실상은 어려움에 처한 부

모 돌보고 가정을 보살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

과 과중한 책임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가정환경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수치

심, 죄책감이 모두 부모화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제까지 수치심이 부모화와 관련성을

갖는다는 연구는 적지 않게 이루어져 왔다(김은

영, 2009; 신주연, 2003; 이정숙․김은경, 2007;

Andrews, 1995; Cleary, 1992; Gilbert & McGuire,

1998; Glickauf-Hughes & Wells, 1997; Jurkovic,

1997; Wells & Jones, 2000). 즉, 자녀가 자기비

판적인 정서인 수치심을 많이 느끼게 되면, 가정

에서 부모의 역할을 떠맡거나 부모를 과도하게

정서적으로 보살피는 부모화 경향을 보이게 된

다는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죄책감 역시

부모화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모화를 연구해온 Jurkovic(1997)도 죄책감

과 부모화가 관련을 가진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부모가 권위를 남용하여 복종을 강요할 때, 아동

은 이에 저항하게 되지만 한편 부모는 애정과 보

살핌, 기본적인 의식주 등을 제공해주는 존재이

기 때문에 이러한 저항의 과정에서 죄책감이 발

생할 수 있다. 그런데 죄책감은 그 자체가 고통

스러운 정서이기 때문에(유경․민경환, 2002),

아동은 그런 고통스러운 느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종종 어떤 보상행동을 하게 된다. 바로 이

러한 보상행동으로서 부모를 과도하게 돌보고

보살피는 부모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수치심과 죄책감 관련하여, 최근 들어서 수치

심은 다양한 심리적인 문제에 관련되는 정서임

에 반하여 죄책감은 보다 적응적이고 덜 해로운

정서라고 보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전철은․

현명호, 2003; Andrews et al., 2002; Dearing et

al., 2005; Stuewig & McCloskey, 2005). 그런데

이번 연구는 죄책감과 수치심 모두 부모화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즉, 죄책감

이 적응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덜 해로울지라도,

수치심과 마찬가지로 부모자녀 관계에서 역할을

전도시킴으로써 자녀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가정환경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수

치심, 죄책감이 부모화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본 결

과, 남자는 죄책감이, 여자는 수치심이 부모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 청소

년은 죄책감을 많이 느낄수록, 여자 청소년은 수

치심을 많이 느낄수록 부모 역할을 떠맡아 부모

를 보호하고 정서적으로 보살피는 경향이 커지

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수치심과 죄책감은 자의식 정서로서, 자신이

도덕적인 잘못을 저질렀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

했다고 생각할 때 느끼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정서를 말한다(Lewis, 1971; Tangney, 1992). 흔

히 사용되는 두 정서에 대한 구분은 실패나 잘못

의 원인을 자기 존재에 둘 때 수치심을, 행동에

둘 때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이다(Kalat & Shiota,

2007). 이렇게 본다면 남자는 자신이 한 어떤 행

동들이 잘못되었다고 여기고 후회와 양심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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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느낄 때 부모화되는 경향이 큰 반면에, 여

자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적절하거나 잘못되

었다고 느낄 때 부모화되는 경향이 큰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치심은 자기 존재에 대

한 평가절하나 비판에 관련되므로 주로 회피와

위축 반응을 유발하는 한편, 죄책감은 자기 행동

에 대한 평가절하나 비판에 관련되므로 잘못의

보상이나 복구를 유발한다(Lewis, 1971, 1987).

이렇게 본다면 남자 청소년은 성장과정에서 어

떤 이유로 인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여

기게 될 때 그것을 복구하고자 하는 노력으로서

부담스러울 정도로 과도하게 부모역할을 수행하

는 경향을 보인다고 이해할 수 있다. 즉, 남자 청

소년의 경우, 부모화는 일종의 보상행동의 역할

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는 조금 다르게 여자

청소년은 수치심이 부모화에 영향을 미친다. 즉,

수치심이 높아져서 스스로의 존재 자체를 무가

치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여길 때 과도할 정도로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부모화 경향도 심해졌다.

그런데 Jacoby(1991)에 의하면 높은 수치감은

자기 확신이나 자아존중감의 부족에서 기인하

며, 이러한 자기 확신과 자존감의 부족은 보상

행동에 의해 완화되기 어렵다. 또한 자기 존재

에 대한 평가절하를 의미하는 수치심은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과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angney, Burggraf, & Wagner, 1995; Tangney,

Wagner, & Gramzow, 1992).

결국 환경적인 결핍으로 인해서 충분한 돌봄

을 받지 못한 자녀가 오히려 부모를 강박적으로

돌보는 것이 부모화이고(이정숙․김은경, 2007),

부모화가 상황의 부적절함이나 돌봄의 결핍에

대한 보상행동이라고 볼 때, 수치심에 의해 영향

을 받는 여자 청소년의 부모화는 죄책감에 관련

된 남자 청소년의 경우보다 더 부정적인 성격을

띨 가능성이 있다. 수치심은 자아정체감 전체를

위협하는 강렬한 정서로서, 행동의 보상에 의해

완화되기 어려운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Lewis,

1971). 즉,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느껴서 부모화

경향을 보이는 여자 청소년의 경우, 그 부모화

행동이 수치심을 보상하거나 완화해주지 못한

채 만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수치심과 죄책감이 부

모화에 영향을 미치며, 성별을 구분해서 보면 남

자는 죄책감이, 여자는 수치심이 부모화에 영향

을 미치는 등 남녀간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남자 청소년의

부모화와 여자 청소년의 부모화가 다른 성질을

띤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남자 청소년의 경

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과도하게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부모

화 행동이 어떤 문제에 대한 보상 내지 복구의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자 청소년의 경우,

실패나 잘못의 원인을 자기 존재 자체에 두고 스

스로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과정에서 나타

나는 부모화가, 과연 수치심과 관련되는 근원적

인 문제인 자기 확신이나 자존감의 부족을 보상

하거나 복구하는 방편이 될지는 의심스럽다. 결

국 이번 연구를 통해서 조심스럽게 제안해볼 수

있는 것은, 설령 남자 청소년의 부모화 경향이

더 높게 나왔다고 할지라도, 수치심에 의해 영향

을 받는 여자 청소년의 부모화 경향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부모화 경향을 유발하는 심리적 변

인, 즉 개인내적인 변인에서 남녀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즉, 단순히 부모화 경향 자체를 검증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서 그러한 경향을 유발하거나 지속시

키는 요인으로 관심의 폭을 넓혔으며, 특히 수치

심에 의해 영향을 받는 여자 칭소년의 부모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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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에 관심을 기울여야함을 밝힘으로써 부모화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에 따른 내적 역동의 차이에

접근했다는 데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부모화에

대한 수치심과 죄책감의 영향을 살펴보았으나,

현재의 결과만을 가지고 개인내적인 변인인 수

치심, 죄책감이 부모화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부모화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모

화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수치심과 죄책감

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수치심과 죄책감은 매개변인으로

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또는 남녀에 따

라 수치심을 매개로 하는 경우와 죄책감을 매개

로 하는 경우가 다른 양상을 띨 수도 있을 것이

므로, 이 부분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성별이 부모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관련

하여 남녀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거나(손혜미,

2008) 여자가 더 높은 부모화 수준을 보인다고

한 연구도 있었다(마수영, 2009). 이처럼 부모화

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일관된 결과를 내

고 있지 못한 만큼,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연구하거나 성별과 부모화를 중재하는

요인을 찾는 등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부모화의 부정적 측면에 초

점을 맞추었는데, 자녀가 부모의 역할을 떠맡는

부모화에는 부적응적 측면만이 아니라 적응적인

측면도 있다(Hooper, Marotta, & Lanthier, 2008;

Jurkovic, 1997). 또 죄책감에 영향을 받는 부모

화는 수치심에 영향을 받는 경우와는 다르게 보

다 적응적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적응적인 특

성을 띠는 부모화에 대해 탐색하고, 특히 적응적

인 부모화와 파괴적인 부모화 양자의 차이가 어

디에서 비롯되며 그 특성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

나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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